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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혐의 중국운반선 나포
-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중국운반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10일(화) 06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

하여야 하며,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하여야 한다.

�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가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5월 9일(월) 우리 수역에

입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5.10(화)�

06:15� /� 전남�

영광군�안마도�

북서방�약� 80해리

요대금어운� A호

(어획물운반선)
136톤 7명 어창용적도�미비치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감시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업지도선의 적극적인 승선조사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을 적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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